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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주는 말               18-08-15

저는 한 모임에서 감동적인 한 아바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신 한 아버지가 겸손하게 저에게 전해준 경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분의 두째 딸은 학업이 우수하여 동부의 아이비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줄곳 “A” 만을 받더니 졸업식에는 전교의 최우등생으로 인정을 받아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하여 졸업연설을 하는 소위 Valedictorian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딸의 성취가 무척 자랑스러운 부모님은  당연히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천여명의 축하객들의 선망과 축하를 받으면서 연단에 오른 그분의 딸은 누가 들어도 훌륭한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어로 하던 연설을 잠시 중단하고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똑똑한 한국어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그 때 그 장면을 보고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느꼈고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것을 것잡을 수 없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담을 듣던 저도 감동에 휩싸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마디의 감동적인 말로 전 국민들의 결의를 새롭게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이었던 1941년 10월 29일에 당시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튼 쳐칠경은 하로우 (Harrow)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10여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명 연설가인 쳐칠 경은 그 연설 중에 “결코, 결코, 결코,  굴복하지 마세요….”의 문구를 언급했습니다. 후세에 그 런 연설이 와전되어 쳐칠경이 단지 그말만 하고 단을 내려왔다고 전해졌지만 사실은 그가 짧지 않을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때 그가 한말  즉 “결코, 결코 굴복하지 마세요.”의 말은 전국민을 감동시켰고 영국을 위시한 연합군은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 저는 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TV로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국가가 당신들을 위하여 뭐를 해줄까 묻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하여 뭐를 할까를 물으십시오.”고 한 말은 후세에 두고 두고 인용이 된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미쏘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 베르린을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은 동서독을 가로 막은 장벽 앞에서 원고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고바체프씨여,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시오.” 이 간단한 몇 단어는 길이 길이 인용되었고 결국 구쏘련의 붕괴를 가져 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말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희생된 전사자들의 군인 묘지를 한납하러 간 링컨 대통령은 그곳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봉투지에 적은 단 2분의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한 말은 미국식 미주주의의 기초가 된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 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에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비 폭력 항쟁을 주도한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번 체포되어 투옥을 당했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디시의 링컨 기념관 앞 광장을 가득 매운 창중들 앞에서 그는  영원히 남을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의 감동적인 연설은 결국 1964년에  민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의 간단한 몇 마디가 미국의 인종 차별을 불법화하는 법제정을 성취시켰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맥아더 장군의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그져 사라져 갈 뿐입니다.”  패트릭 핸리의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달 표면에 첫 발을 딛은 최초의 인간인 닐 암스통 (Neil Armstrong)이 달 표면에서 언급한 천 마디,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바자욱, 인류에게는 거창한 도약---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등의 말은 영원이 인류에게 남긴 감동적임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아 기른 부모에게는 자기의 혈육인 자녀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한말  즉 “아빠, 엄마, 사랑해요.”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끝
